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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, 주님을 취해야 생명길로 가면서 영이 

형통한다.

2. 주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도우신다. 살 가능성이 없는 과

일 나무는 주인이 퇴비하지 않는다. 주님도 그러하시다.

3. 주님은 지금 양인지, 염소인지, 죽은 나무인지, 산 나무인지 보시면서 

성령의 불세례와 은혜를 주신다.


